
선진국형으로의 쓰즈키보 방적 사업 전략  

- 3개 전용 공장과 중국 합판 사업 체제로 변혁 

쓰즈키보는 다품종ㆍ소로트ㆍ단납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로 변하고 있

다. 그러기 위한 설비 투자도 적극적으로 할 것이다. 각 공장에는 개발을 하

는 데 필요한 설비를 각기 갖추고, 신상품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제

품 사업도 시작하여 중국에서의 합판 사업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이번 기

(2006년 12월기)는 갱생 수속을 끝낸 다음에는 실질적인 초년도가 되는데, 흑

자를 낼 수 있는 체제와 의식을 빠르게 개혁할 것이다. 

 ◎ 앞을 내다본 3개 전용 공장 체제 

이제까지는 4개 공장이었는데 현재는 이즈모(出雲) 공장, 고치(高知) 공장, 

오이다(大分) 공장의 3개 공장이 가동되고 있다. 이전에는 이즈모 공장이나 

오이다 공장이 모두 면사와 직물을 생산하고 있었는데, 현재 이즈모 공장은 

면사를, 고치 공장은 혼방을, 오이다 공장은 직포 전용 공장이 되었다. 설비

는 정방기가 15~16만추, 직기가 약 200대로 되어 있다. 

공장을 재편하는 데는 두 가지 방안이 있었다. 하나는 철저하게 축소하여 

한 공장에서 방적도 직포도 다하는 방식의 2개 공장 체제로 만드는 방안과, 

또 하나는 현재와 같이 3개의 전용 공장으로 만드는 방안이다. 코스트만을 

생각하면 2개 공장으로 되겠으나 앞날을 생각하면, 자본주의 속에서 작게 만

들었다고 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3개 공장 체제로 결

정하였다. 



각기 전용 공장으로 만든 목적은, 이제까지는 한 공장에서 면사도 생산하

고 직물도 생산하고 있어 정말로 이익을 내고 있는 것이 어느 부서인지 분

명치 않았었다. 전용 공장으로 되면 그것이 분명하게 된다. 또 각 공장에서 

면사도 직물도 생산하면 기술자가 분산되는 데, 전용 공장이 되면 직물에 따

라 통합되므로 기술자의 층도 두껍게 된다. 

앞으로 일본과 실과 직물이 살아남기 위하여는, 다품종ㆍ소로트ㆍ단납기 

대응뿐만 아니라 코스트 다운, 철저한 서비스 등과 같은 당연한 일을 철저하

게 할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는 생산한 정번의 20수, 30수, 40수를 팔아준다라

는 고자세의 느낌이었는데 앞으로는 고객의 입장에서 생산하려는 의식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설비도 사람들의 의식도 아직 계속 바꿔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같은 

방향으로 설비 투자로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으로 추진할 것이다. 

상품 개발은 3개 공장 중에서 혼방을 맡고 있는 고치 공장이 가장 중심이 

될 것이며, 신제품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2006년 가을이 시작될 시기에는 

신상품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2008년에는 생산의 30%를 

새로 개발된 소재로 채울 계획이며, 다품종 생산에 맞는 설비로 바꾸어 나갈 

것이다. 

상품 개발을 위하여는 고치 공장에서 그 동안 사용하지 않던 공장을 2005

년 말부터 중번수 생산 및 시작(試作) 공장으로 가동하고 있다. 또한 이즈모 

공장에서도 낡은 공장을 헐고 시작 전용 공장을 하나 만들었다. 오이다 공장

에서도 부분 정경기 등을 구입하여 시직(試織)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것이

다. 직물은 실보다도 특색을 내기가 어렵지만, 고객의 니즈를 받아들이면서 

시직을 거듭하다 보면 주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진다. 또한 시장 동향도 



파악하기 쉽게 된다. 

다품종이나 단납기에 맞추기 위하여 고치 공장에서는 전방 공정 등을 늘

려 다품종을 충분히 생산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현재는 6~7개의 품종을 생산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두 자리 수의 품종을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납기에 대하여는 1주일~10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납기에 대하여

는 1주일~10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중국과의 합판 사업도 고려해 

고객의 니즈에 맞추기 위하여는 예를 든다면 이즈모 공장의 권사 공정은 

원통 모양의 패럴렐 치즈(parallel cheese)가 대부분인데 고객 입장에서는 코니

컬 치즈(conical cheese)를 좋아하는 기업도 많으므로, 앞으로는 두 가지 치즈

를 다 만들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기 필요한 양이 다를 수 있으므

로 제조 업자는 고객도 코스트 다운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식하고, 고객이 

이익을 더 올릴 수 있게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에서의 합판 사업으로서는 허베이성(河北省)의 승덕제현침방(承德帝賢

針紡)과 합판 사업을 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으

나 중국에서는 세번수 코우머사를, 이즈모 공장에서는 중번수와 태번수를 생

산하게 될 것이다. 쓰즈키보가 개발한 TNS 방식과 조방 공정이 있는 보통의 

방식의 두 가지를 모두 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한 이와는 다른 루트로 2

차 제품도 합판을 추진하고 있다. 

방적 사업은 수입사(輸入絲)가 할 수 없는 장사를 하면 일본 내 시장에서 

충분히 이익을 올릴 수 있다고 본다. 자금은 설비가 몇 추 있느냐가 아니라, 

1추로 어느 만큼의 부가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느냐하는 쪽으로 생각을 바



꾸는 것이 중요하다. 2006년에는 갱생 수속이 끝난 후에 실질적인 초년도를 

맞게 되는데 기필코 흑자를 낼 것이다. ♣ 


